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꺎올홈런왕?
감흥없다꺏…왜?

박병호,역대최다 꺋통산6번째홈런왕꺍도전

올 시즌 KT 박병호의 홈런 페이스는 무시무시하다. 7년만의 50홈런재달성도 기대된다. 그러나 홈런 수치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다.“지난 2년간의 (부진했던) 성적 때문에 올해 홈런이 쌓이는 것에 큰감흥을 느끼지 못한다”는 게 본인의 고백이다. 스포츠동아DB

“그냥 감흥이 없어요(웃음).”
KT 위즈 박병호(36)는 5일까지

27개의 아치를 그려 2022시즌 압도적
인 홈런 1위를 질주 중이다. 2위인 LG

트윈스 김현수(15개)와는 무려 12개나 차이난다.
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기세다. ‘국민거포’로 각광받

으며4년연속홈런왕을차지했던2012∼2015년의전성
기를 연상시키는 괴력이다. 3개만 더 추가하면 2019년
(33개)이후3년만에다시30홈런고지도밟는다.

하지만 올해 박병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

수 있는 홈런 기록에 유독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
있다. 쌓여가는 숫자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자주 보인
다. 홈런왕 타이틀을 되찾을 기회인데도 “큰 감흥이
없다”는 말을 되풀이한다.

7일까지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원정경기를 치
르는 박병호는 압도적인 페이스에 대해 “나도 신기하
다. 홈런왕을 연속해서 차지했을 때도 이렇게 2위와
큰 차이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홈런
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홈런이 계속 나온다는
건 내가 발휘해야 할 내 장점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
나”라고 겸손하게 말했다.

지금 페이스가 유지된다면, 2019년 이후 3년만의
홈런왕 복귀가 유력하다. 그러나 박병호는 또다시 고
개를 가로저었다. 그는 “지난 2년 동안의 (부진했던)
성적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없다. 그 때도 했어야 하는
기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그렇
다. 그래서 올 시즌 홈런이 쉽게, 또 금방 머리 속에서

사라지는 것 같다”고 설명했다.
홈런왕에 대한 생각 역시 같았다. 박병호는 “4년 연

속 홈런왕을 차지했을 땐 ‘홈런 타이틀을 지켜야 돼’라
는 생각이 강했다. 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게 그 때는
분명 있었다”고 털어놓았다. 이어 “어떠한 기록이든
1위를 해본 선수들은 그 압박을 분명 알 것”이라며
“당시에는 그랬지만, 지금의 나는 지난 2년간의 (부진
했던) 성적 때문에 올해 홈런이 쌓이는 것에 큰 감흥을
느끼지 못한다”고 덧붙였다.

박병호가 홈런보다 반기는 것은 올해 그의 활약을
축하해주는 동료 선수들의 말 한마디다. 그는 “주변에
서 오히려 축하를 더 많이 해준다. 최정(SSG 랜더스)
선수도 그랬고, 선수생활을 함께 오래한 다른 선수들
도 그렇다. 고참으로서 힘들었던 내 마음을 다 이해해
주고 공감해주는 게 있다. 그런 것들이 참 고맙다”며
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.

광주 ｜ 장은상 기자 award@donga.com

5일현재홈런 27개…압도적 1위
꺎2년간 너무 부진해 지금 벌충 중
담장 넘겨도 흥이 오래가지 않아꺏
최정 등 동료들 축하가 더 큰 힘

여성 원톱 주연의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점령했다. TV
는 물론 OTT(온라인 동영상 서비스)에도 여성 캐릭터를
소재로 내세운 작품들이 각종 차트를 휩쓸며 ‘우먼파워’
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.

서현진이 주연한 SBS 금토드라마 ‘왜 오수재인가’는
지난달 3일 첫 방송 후 경쟁작 소지섭 주연의 ‘닥터 로이
어’ 등을 누르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
있다. 최근 최고 시청률 10%(닐슨코리아)까지 치솟은 드
라마는 현재 방송중인 각 방송사의 월화·수목드라마 중
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. 스트리밍 중인 웨
이브에서도 많이 본 시리즈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처
음 공개된 후 줄곧 OTT 전체 통합 차트(키노라이츠) 상위
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.

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형 로펌의 최연소
파트너변호사 역을 맡은 서현진의 연기는 물론 정확한 대
사전달력에 대한 시청자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. SBS가
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‘서현진 딕션 하이라이트 영
상’은 한 달 만에 146만 뷰를 돌파했다.

지난달 10일부터 티빙을 통해 공개한 김고은 주연의
오리지널 시리즈 ‘유미의 세포들’ 시즌2는 4주 연속 유
료가입기여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즌1의 인기를 그
대로 이어받았다. 두 시즌 만에 역대 티빙 오리지널 콘
텐츠 중 역대 유료가입기여자수 최고치를 기록하며 눈
길을 끌었다.

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다. 글로벌 OTT ‘라쿠
텐 비키’ 등을 통해 유럽, 북미,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
160여 개국에 서비스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
다. 공개와 동시에 라쿠텐 비키 미주/유럽 부문에서 주
간 톱5에 올랐으며 평점 역시 9.7점(10점 만점)을 유지
중이다.

수지의 첫 단독 주연작인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‘안나’
역시 화제다. 수지는 섬세한 표정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
높였고, 덕분에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인생작”이라는
극찬을 이끌어냈다. 드라마도 쿠팡플레이 내에서 많이 본
콘텐츠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24일 공개 직후 통합
OTT차트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다. 쿠팡플레이 콘텐츠
중 역대 최고 순위다. 6일 기준 넷플릭스 화제작 ‘종이의
집:공동경비구역파트1’을누르고종합 3위에랭크됐다.

이승미 기자 smlee@donga.com

꺋유미의 세포2꺍꺋안나꺍꺋오수재꺍 등 고공행진
TV시청률·OTT 상위권…해외서도인기

김고은·수지·서현진의습격
그녀들이 뜨면 손이 저절로

올여름 꺋여배우 원톱물꺍 안방 점령

김고은, 수지, 서현진(왼쪽부터)이 각각 원톱 주연으로 나선 드라마 ‘유
미의세포들’, ‘안나’, ‘왜 오수재인가’가 시청자를 사로잡으며 화제를 모
으고 있다. 사진제공｜티빙·쿠팡플레이·SBS


